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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1:i, 
오늘1날의 환경문제는 서구 근세의 자연이해와 연관되어 그 사상적 
연원이 이야기되며， 근세를 특정짓는 이 자연이해는 흔히 갈멸레이와 
뉴튼적 자연 이해로 대표된다 1) 그러나 서구의 이같은 중섬적 자연 
이해가 근세에 들어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근세는 흔히 역사 
구분의 한 시기로 우리에게 낯익은 개념이요 이 시기는 그 이전 시 
기와의 차이 때문에 구분되겠지만 이같은 구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세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은 고대와 중세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우리의 자연 이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근세적 자연이해라 볼라는 특 
징적 면모들은 고대와 중세의 긴 시간음 통해 형성음 과정음 거친다， 
근세적 자연이해의 연원음 밝히면서 흔히 기독교의 성서가 보여주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이야기된다 선이 자연음 인간의 번영음 위해 이 
용하도록 창조했다는 창세기의 기록이 인간음 자연의 주인이요 이용 
자로 보는 근대 데카르트적 자연이해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중세 
사가 린 화이트의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자주 인용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3년 연구 
과제)의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묻이다(KRF-1998-005-BOOl03) 
**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Sambursky, S. The Physical World of Greeks 1956 London 1쪽 참조 
n~ 
L 긍이 이턴 예틀 멍여 준디 그L 서양 생태위기의 중세적 기윈애 
관련히1 디 g 파 간이 밀히jJ_ 있디 
~-~1의 기술 및 」냐학운웅은 중세애 시작해서 자신의 -l/_유한 성격음 
획득하， r. 세계를 지비하게 되였기 때문애， 중세의 기본껴인 선제와 받 
션파정음 검토해 보지 않 ， 1.서는 기술 및 A학의 본성파 그것이 헌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니]해서 이히)득 할 수 없g 것 간다 
인용문에시 저자는 1) 괴희 시술의 복싱고1 생내운세의 입접한 연 
관을 전세하고 있으며 2) 이런 고1 학시술의 복싱이 숭세에 시식되었나 
는 것 3) 그라 R로 파학기소의 생태계에 내힌 영향유 이해하기 위해 
서는 증세의 기본전제와 말선과정에 내힌 적정힌 이해가 굉요하다는 
점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증세의 주요 가소 발달이 환경에 
미꺼 영향은 이야기하며 아울랴 증세적 기본 선제로 11 약의 칭조신 
화가 지니는 생태학적 휘축은 논의하고 있다 신이 지언의 피조묻늘 
은 인간은 이롭시1 하기 위해서 만늘었。며‘ 인간이 이 피조묻늘유 지 
배히 π록 했디 L 구약의 언병이 생태문재에 대해 기시L 의미 L 사 
주 논의되이 온 7 재이이 그 니딩성 여부를 여기서 사세히 논의한 
시안은 이니디 그이니 성서석 사연이헤기 “듀히 그 서양적 형태에 
있이서 시구상에 니니난 종교 기운데 기장 인간중섣석’‘3 )이이” 이 사 
연이히1기 ?간의 생태학석 문재에 연관되이 있디L 입장은 이과유 
없이 받이들일낀한 것이디 
시구문회의 또 나른 워천을 이‘/는 l 마〈 사싱은 오늘의 생내문세 
에 키1 려해시 어떻게 이야시뭔 수 있을까1 이 닫유에 식접 대담하는 
깃은 간단한 일이 아니나 l 러나 생내운세의 광범위한 지맹을 얻단 
접어 누고 근대괴희괴 오늘의 생내문세의 연꺼을 확인해 둔나면 우 
2) Lynn T. \Vhite, The Historic81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dence 
CLV 1 네17. 인 g 은 이 논문의 한격이 번역 생태거) 위기의 역사껴 기권 이 
유선 역냐학사상J 창산호 1대t!. :!K~껴에서 
,3) 간은 젝， ë9C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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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L 물g 을 디 g 파 간이 비뀌 물을 수 있디 서구 문화 형성의 초창 
기마 하 희란 사연철학사들의 사연이해 기운데 이미 난데석 사연이히1 
의 맹이기 될 사상의 싣미라기 내재해 있었디-"- 이야기하 수 있을끼‘) 
이 두 번째 물g 에 대한 데답π g 이한 얻은 이니디 그이니 이 작염 
은 시도해 볼만한 것이며 이미 부분직이나마 여러 냉식으노 시도핀 
마 있나 이 금고} 이어지는 누 편의 금에시 시도되는 식입도 이런 싱 
격의 식엽이나 ‘시구직 자연이해외 생내분세의 사싱사직 연워’을 수 
세노 한 세 변의 논문븐 운자 l대노 사구 사싱의 맹아시에 해냥되는 
시시~ 나룬나 워자휴의 전혁이나 플라논괴 아마λ보템데λ의 전희 
직 입싱은 샤시 싱이한 맥럭에시 근대괴학괴의 연꺼이 이야시되어 왔 
다 그라나 서양철학과 학문의 출발로 이야기뇌는 이오니아 학파나 
엠레아 학파 등에 관해서 임부 이딘 작업이 없었딘 것은 묻논 아니지 
만 임반적。로 알려질 만큼 힌발히 이루어지 왔다딘 보기는 어핍다 
‘민내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 ‘아낙시만느로스와 서양적 지 
언이해의 맹아’ 그리딘 파금머1니데스의 지언이해와 로딘스의 실정성’ 
이라는 제목 아래 이 세 편의 닝에서는 서양 철학과 학문 임반이 생 
성되 L 시기에 이떤 방식으무 난대석 사연 접난방식의 맹이기 빈견될 
수 있으이 난데파학파의 연관이 기능한시틀 긴r;:한디 
일련의 균들의 칫 근에 헤딩 61 ;_: 이 논문은 이이시L 긍들의 서션 
에 헤딩 61 ;_: 부분이디 4-1 재딛이 시시히~~ 1대무 이 긍은 -"-대 그랴스 
학문형성기의 초창기에 싣정석 시 8 기 이떻게 빈견될 수 있L시를 
디룬디 민저 싣정성(positivoη)이미L 개념의 의미와 역하에 대한 긴 
략한 논의가 이 1 어지며 이 심정싱의 이념이 고대 _ r 미 λ 혁운 헝싱 
의 추장시에 어떻게 안께 헝싱되는지~ 섣핀나 시양 혁운의 추장시 
에 심정싱 이념의 구지1 직 행생을 섣펴는 일븐 이어지는 누 금의 괴 
41 원레 이 날이 씩어진 순시는 。1 시에 매얼디는 순시와눈 어순으우 씌어졌나 
파르메 q데스에 핀힌 날이 게일 떠저， 나음으루 아니사만드루스에 핀한 날 
」리고 마지약으루 고대 」리스에시 실정직 사유의 헝싱에 핀힌 날이 씩어 
섰다 여기서는 니1용 g 악끼 손진히여 시니] 이으보 심였디 
1:-)4 
재기 되겠디- 이 근에서七 호메무스와 해시 9_y_스구 대뇨되늠 신화시 
데무부려 초기 자연철학자들의 작업에무 이행히는 시기에 나너나는 
자연접난방식의 변화를 개관히는 서둔석 작엄이 이루이진디 이 작업 
은 파땅스의 저벙한 iI_진학자 1. P. Ve잉n‘'na 
j판관L다1-. - I 의 놈의가 세시되고 이어시 심정성에 관한 ‘ {의 입싱이 검보 
3년다 배닐닝의 금이 워분의 ]iL습 1.대보는 아니지만 펀 술가에시 [ 
대보 1긴역되어 세시되고 }에 관한 놈의샤 뉘따른나 우녀가 논의하 
는 주세에 관한 배브닝의 통작이 펀 훼손 없이 세시되는 깃이 나꺼 
대보 의미가 있나고 생각해서이며 I 의 입싱에시 도출된 수 있는 
‘집정싱.의 아이디어가 어떠 것인지듀 캠보애 보는 깃이 금이 복퓨하 
논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2.1 의 작업은 후히 사용뇌는 실정 
성 새념이 서양학문사의 맥곽에서 좀더 포판적이? 생산적인 개념P 
로 획내필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힌 것 c 로 이미 완성된 생각이기보 
다 탐색의 생격이 강하다y 힐 수 있다 띠→라서 이 임떤의 작업늘은 
서양학문의 맹아기에서 발견뇌는 ·서양적’ 지연관의 기본적 특정유 
‘실정성’이라논 개념유 통해 탐색하는 작업이변서 동시에 이 새념의 
확대되 형상화 작업이마j 이야기한 수 있겠디 
2 
위에서 인듭했듯이 이 님은 포힘힌 사l 편의 냥에서 실정성 개념이 
증선 위치를 차지힌다， 실정생이라는 새념유 초기 지연청학지늘이 사 
용한 개념이 아년 만큼 이 냥의 작업은 개념사적 작업。-로 이릅 붐 
이기C 이렵디 개닌사적 작엄이관 듀정 개념의 형성파 그 변화파정 
을 역사적으P 중 \l한 저사의 저술파 문헌에서 추석 김 ç+.ú.l--~+ 작엽 
이디 ;실정성‘이己1-는 개념이 초기 사연철학사들에게서 이직 형성되이 
있시 않은 만류- 이 시기에 관해 이 개닌의 형성시틀 추석하는 일은 
성걱 상 이루이 진 수 없디 그마니 개념시기 듀정 개념의 형성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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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l를 추석히는 일이 l ’1， 이번 작엽은 딩연히 그 개닌이 성랩했을 경 ? 
애낀 기능하디iL 하더c.l:;:~ 이 개념의 관점에서 이 개닝이 성립히지 
않은 지역이니 시대 그려iL 철학자의 사상g- 검 r;:히는 일은 기능하 
디 그려iL 이번 작엽은 실제 많이 이루이지iL 있는 일이기토 히디 
예7，'1 대 ‘강-간’이라는 만이 시양어의 space‘ espace, Raum의 민역어라 
고 하더라도 천지. 우수 능 이외 유사한 개념어듀을 통해 농아시아에 
시 강-간에 펜한 사유의 진전을 섣며보는 깃이 가능하겠시 때분이다 
심정 싱이 고대 1.마(의 저술가듀이 사용하지 않은 개념임에도 이 
개념의 펜접에시 가워전 5세 끼 전후의 사싱괴 문후}을 겪보하는 것은 
이 개념을 풍해 시양분회의 핵섞적 측면이 -.::::러납 수 있으며 우피가 
논의하논 근내과학과의 연관은 늘어 내논 다l에노 염쇠개념이 될 수 
있다논 생각 때문이다 실정성이라논 개념이 근내에 이금러 비로소 
개념화되가논 하지만 실정성이 획립뇌는 망향。-로의 빈화는 이미 서 
양문화의 초정 기부터 시작뇌.，7 선행되어 왔P며， 이 점에서 우2.1가 
논의하논 지연이해라는 관점에서노 서양적 특생이 잠 드러닐 수 있 
다는 것이 여기 제시뇌논 임린의 닝-늘의 기본 입장이다‘ 
듀히 이 난대과학파 관련하여 이 심정성 개념의 중 9성은 늑별한 
것이디 실정성이이는 밀은 서양이 pOSltlVlty니 Positivitaet이l 상 S하는 
개념이이 싱상적 용예이l 따른디면 섣증성이마는 번역 y_ 기능히디 난 
데파학을 혼히 싣증파학이마iL 부므서니와 과학이 실증석이ê.l 는 것 
은 경힘석 검증을 서쳤디는 것을 의미한디 경험적 김증을 서친 것이 
ê.l→七 사실은 그것의 너딩성 }I.구와 관련 ò1 여 늑별한 위지를 지니거l 
판다 늑 !깃이 타당한을 만아듀이지 않을 수 없냐는 깃이냐. ‘심정 
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펀자샤 핵심직으보 파익하는 의미거|시사 바보 
‘테{드듬 기쳐시 바아븐이지 않을 수 없는’“구속펙이 있는’이라는 
뜻이다 시양학운괴 과학이 지난 2500년 이래보 :"1+구해왔던 것 가운 
데 하나가 바도 1.년늦한 것 .1래시 이란 수도 저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F시 1.런 깃“r래시 만아듀이지 않을 수 없는 깃’이라고 
힐 수 있다 테스브를 거낀다논 것은 그것이 외적이Y.， 공적인 것 c 
1 :l(i 
무 제시될 때 기능히이 사신의 잔됨에 대한 니딩성의 9구를 하 때 
그런시 이년시틀 테스F 받게 되디 
필사기 심정성이미 L 개념이 jI_대 희람 학문 빈진시에 ç. 석 g 기능 
히디jI_ 생각 81--~ 이 8 기 비무 여기에 있디 재논이니 ←파스F의 논 
변， 소극라베〈의 놈벽술‘ 블라논이나 아마〈보템데 λ의 변증술E이 
〕lL누 공직인 논의에시 테λ드되어 l 냥부 샤 겪증되는 송뉴의 만E이 
나 근대 괴혁의 테λ드외 나른 점은 고대 논변E이 싱 9.간의 만을 통 
해 테λ드되는 네 반해 근대괴혁의 맹세E븐 깅힘을 통해 베 A드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나 만을 통해 비λ드되는 깃E의 경우 싱핍하는 심 
정싱은 노고〈의 심성생이라고 할 수 있는네 만의 논마， 논변에 의해 
성립한다 여기서 내화 짱방 중 어느 한편이 느끼는 받아늘이지 않유 
수 없읍이련 임종의 논리적 굉언이라민 힐 수 있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 때 서양의 학문사는 그리스 시내에 성립하는 로끼 
스적 실정생과 기독 11 1• 사상의 영향 아래 성립하는 근내의 faklu111의 
실정성51 대는 경험적 실정성이라는 두 닌계를 지나며 발전해 웠다끼 
힐 수 있다 이 새념이 파금머1니데스나 그 이선 시내의 새념이 아닌 
데 ç. 이 시기에 시 g-8]-Z_:- 이 8 기 여기애 있디 이 두 단계틀 서지 "1 
서양학문이 싣정성의 추구틀 싱헤 형성시켜 온 것은 테스F 를 서친 
그에서 받이들이시 않을 수 없L 것” 받이들이?록 강제 úl:": 것이미 
_iL B} 수 있디 9_-~-난 서양파학이 시역을 불문히jI_ 받이들여시 L 이 
8 기 여기서 찾이진 수 있디 그것의 구성~ .. -}--틀 이루L 두 9 인” 즉 
서술의 수라구주와 경힘적으무 테스F띔이란 비무 저 두 단계의 싣 
정싱을 구성요소노 한나는 만이 되겠나 오늘의 생내위시까 시양괴희 
괴 님접히 연견되었나는 것이 일반직으도 만아5여지는 통성이라면 
이 연견에시 심정싱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더 따져 볼만한 
지싱사의 한 싱 이 아닙 수 없나 
0) 많이 알려진 공뜨의 저승에시 뿐 아니라 에컨대 비코 같F 사꽉의 저승에시 
두 。1 개념의 써이 빌껴될 수 있나는 깃이 필자의 생각연데 이에 관해시는 
디 른 기회에 눈의하기보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 J:l7 
이 밀의 영이애 히1 딩 히l__- positivity니 기니 현대 g 럽이애서 멍 듯 
이밀은 ‘놓디’\ “세우디 ’마~ 뜻의 마딘이 pono동시의 완딘섬시 
posltum파 간은 뿌랴를 시니jI_ 있디 positive 2.l-L - 밀은 문범학? 수시 
학” 선학? 범학 둥에서 주무 쓰였jI_ 철학애서，__- posi tivism이미 L 개 
념이 꽁드에시 심증천학괴 엔대 놈미심증수의에시 숭섞개념으노 능 
싱한나 허1겔괴 심!랭‘ 렌더렌의 좋교천학 저술에시 이 개념이 송교의 
내면싱괴 자융싱 운세F 숭섞으노 논의되며‘ 현대 볍천학 논의에시도 
볍직 권위외 강세믹의 워천 문세에 뀌애 자연볍 사싱괴 대핍되는 입 
싱으노 볍심증수의가 싱믹한 입싱으노 세시되어 왔나 Ó.I 
암시 이야시했늦이 심성싱이라는 개념은 시양 혁운괴 운회전통에 
서 기원 후 2씨가무비 문입악과 수사학의 전통에서 사용뇌기 시작했 
。며， 18세기 이후 종 11 1• 및 입의 실정성 논의 그리딘 실승주의 철학 
의 내두와 힘께 이 개념이 본격적。로 부각된다 이 여라 상이한 논 
의 선통요 체계적인 연관없이 신행뇌며 그딘 만큼 실정생이라는 새 
념이 서양 학문사와 사갓f사에서 수행하는 역힐이 어띤 것이냐에 관 
해서는 아직 굉요한 만큼의 증분한 생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힐 
수 있디 심정성이미 L 개닝이 칠학석으무 의미있게 부각되 L 것은 
후대에 이르이서이니? 이 개닌의 내면석 핵심은 서양문화의 초창기부 
터 의미 있게 추석될 수 있으이 서양 시상파 문화틀 멍 L 의미 있~ 
시각 을 재공히1 줄 수 있디L 것이 이 균의 기본 입장이디 서양 문화 
기 이 개닌을 싱히1서낀 이헤될 수 있L 것"T:;""-.. 이니 9 또한 이 개념이 
8 득히 서잉에만 석 g 될 개닌은 이니시만? 이 개닌이 이떤 서양석 듀 
정을 지니고 행싱회되었는지늑 F러내는 식입은 시양 혁운괴 문회의 
의미있는 한 부분을 F러내는 일이며 나아샤 l 핵섞을 부샤시키는 
일이라고 까지 합수 있나 
6) Ilist0l1schcs \'VOCltαbuch dcr Philosophic, ßd, 8, 1106쪽 이하 ‘Positiγ， 
Positivitaet’ 항목 쥐:ε 
];<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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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희답~1늘에서 신화와 사유]라는 시 ;에서 베 E낭요 특히 마지막 
제 7무를 신화에서 이성。로’라는 제목 아래 고ξ 기 그리스에서 실 
정적 시 8 의 형성’이미 L 주재틀 디루jI_ 있디 71 이 논문애서 베므당 
은 서양 초기 사연칠학에서 싣정성의 이닌이 이떻게 형성되 L시를 
긴r;:히jI_ 있디 그의 논의L 선화시대애서 학문시대무 념이 9L 이븐 
비 Mythos애서 Logos무의 변화과정을 상딩히 균형 있게 멍여주jI_ 있 
으이 듀히 이 파정을 싣정성의 개닌으무 묶-__j_I_ 있디 L 전애서 이 연 
구에 듀별한 의미틀 시니 L 문헌이디 초기 그라스 학묘사니 칠학시 
늑 겪보하면시 심정싱이라는 개념 아래 _ r 진전괴성을 파악하는 입 
싱이 F 닫시 때문이나 이세 아래에 l의 논의~ 일단 요약직으도 민 
역하면시 이 시시 심정적 사유의 헝싱을 f직하고 이어시 매브닝이 
생샤하는 심정싱 개념의 의미~ 섣펴보시노 하자 
3-1 
매브닝은 먼저 이 시 시의 싱격에 관해 누 개의 싱흐 대소되는 입 
싱을 세시하띤시 이야시듀 시식한나 8) 20세시 전반 영국의 저명한 
누 고대천희자 비네드(Bum떼외 펀:< 4<L(Cornford)샤 누 입싱을 대변 
한나 전자샤 혁운괴 선회 사이의 단신직 11워을 이야시하며 이 사싱 
사직 맥릭에시 고대 l 마 A인듀의 특변한 워지÷+ 싱소하는데 대해 
후지는 신화와 학문상의 이딘 닌접적 긴해를 부인하고 툴 사이의 밀 
71 ;vλthe et {Jensee chez les Grecs 19G5 여기서는 1~염난 RKP악 영어낸 
역문 g 91용한디 이 젝은 천처17부보 되어 있으머 15/11의 석보 내뉘어 있 
다 마지마 재7부에뉴 1'_-속기 그다1스애서 실승껴 사유의 생성’이 ι) 는 정얀이 
포함뇌이 있다 
81 이 히 νern8nt의 젝 ?ν-13- 3 ，15쪽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 
접한 연걸을 강주한디 
씨네트뉴 , ，~대 이오니아 침학X능애 의해 이후 」냐학이 I다니l가야 한 
길이 열렸다， ，~ 말한다셰 이 견해애 따 "~I;j 01오니아에서 칠화의 틴생 
은 파학저 사유의 시작이며 나아가 사유 자체의 만생이이 , ，~ 한 수 있 
q 델래두스 악파에시 우고스가 서음으루 신화우?터 해빙되있나 이 
갓꺼 딘지 시식 대도에시의 변화나 정선직 변헝반이 아니나 이갓꺼 
하나의 결정직인 지직 계시。]며 정선의 받건이나 10) 따라시 과거에시 
합랴적 징선의 기위 g 잦는 인은 구의미히디 「것은 역시의 엮에 놓 
여 있으며‘ 역시의 기독이린 띠라서 징시의 박꺼괴정에서 만냐는 상애 
품이니 삭꽂 7리고 오듀듬어) 니1한 기독인 수 있디 이것이 바보 「
비스저 기껴‘이며， 이 기껴애서 1I1 시간껴인 이성이 이오니아 칠학자능 
의 사유듬 동해 시간 치에 믿습용 」래냄용 일게 된다 로 -l/_스의 만생 
이란 시간의 끈권거 "1 연치성용 보여 7는 사건이다 칠학의 노착은 짐 
없이 빈슨으우 두 2작힌 이행자서빈 과거 없이 역사에 」 모습응 드러 
넨 P칙자의 모습이며 과거투 션행자P 인결도 없이 이주어 진 깃이 
라는 맏이q 이깃F 절대직 시작이나 버니Ic에 따르면 」리스연듬이 
힘희 g 성 "1해 냈던 것은 7듬으1 ':二 ι 지적 우입성 πHι 이머 1 사3 능 
픽 g 등빈한 「듣으1 과감 능픽에 휘입고 있디 11) 디리고 디리〈 척핵 
g 통해 이 기히 선적 ~l 우윌성이 핵러11 L1 τ ιJ화의 후손인 서구{i화 
에 진달도l는 깃이나 
서잉 이성문회의 기원음 다시 묻 -l/_ 그섯의 위치듬 시)로이 ， 1 정하기 
위해 좀더 역사껴인 접듀아 이루이지뉴더] 이런 작업 가운데 191~년 
간포ι의 j증이에서 칠학。로’의 출간이 기억항만한 사건이 된다 이 
잭에시 폭A드는 저유으우 종교직 사유와 휘리식 사유 λ}이의 인결응 
시P힌q， J의 맘넌어11 J가 이 문제에 핀해 얀7했던 결과뭄이 」의 
사후 9넌이 지나 ‘Principium Sapientiαe-__l리스 철학식 사유의 시 
웬 이라는 제목으보 승끼된다 이 젝에서 7는 「리ι 척혁적 시 3 의 
산화직， 제의직 시원응 밝힌나 
버터1드에 빈해 콘포도는 이요니아으1 ~1ι혁이 오든니의 괴핵괴 이 
HI 
01]. DlU'llct, E.αr!y Greek Phifosop시~} ~Ild αin. Lon이JIl 1020, γ쪽 참주 
]()) H. Snell , Die Enldeckung d.νδ Geι시es， Hamhurg ] ~Fi:i 감조 
111 에 킨대 C. Hanmollx, ‘Lcs Ìntcηprctatiα1 IIlodc:• llC d' Anaximanc\rc.‘ 
Revue de metlα ρ/η sique et de morαle .3, 19õ'1, 2.32-õ2쪽 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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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상과이 없디고 주상한디 7것은 섣힘괴는 과린이 천연 없으머 지 
연애 대한 관장의 걷파노 아니다 이섯은 종이저 믿읍음 세치저 언이 
로 옮셔 놓았음 쁜이며 이등 좀더 추상거인 형태로 받선시킨 것이다 
~-;í"-온껴 신회가 칠학자닐의 언이를 동해 ~-;í"-온。로 바뀌 11_, 이떻게 
카9 스쿠?터 질시 잠힌 우주가 생싱되있는;1 라는， 신화의 주게까 되 
있던 깃파 동엘헌 을유에 대답응 시투했나 」등이 대딩에 사용했던 
원← (clcIIlcnt)개님등의 배후에 우리는 산화 속의 선듬응 얄아 볼 수 
있디 윈소듬은 여저히 몹시의 힐g하는 휘이었으머 선적인 것이였디 
호1매보/‘의 세계는 선틀의 영향픽꾀 L성예에 띠라 구획년 것이었다 세 
우λ는 히능 g 하，11λ는 어 ~--g 포세이돈은 바디은 「리고 셋이 공등 
。로 땅음 관장했다 1:2-1 이오q아 칠학자듬의 꺼스q 스뉴 상이한 세꺼) 
의 영역뇨음 구외했。며 상호 ci:형 잡힌 반대노1는 힘듬이] 의해 한해 
의 시시와 계석이 내뉘었다 
간포니뉴 이 잉자의 대 11]가 단순한 유11]71 야q 이는 섯음 헤시오노 
스의 신화와 아녁시반드쿠스의 우주문응 세 η 직으루 비교하매 빔이주 
고 있나 13) 아녁시반드루스의 자인주의직 세계에시 하1-1의 절정에 이 
르는 개닙싱의 받진F 이미 헤사 9 루스의 제우스를 친혐운 종교식 
~l T-래 속에서 시사되고 있다 세계에 선서기 획럽되는 괴정이 상이 
한 추/낭 수rg 빈영히는 11 양식으보 끼꾀되고 있디는 것이다 예컨 
니] 해시오도ι의 기윈선화와 이낙시만도보A으1 우주곤g 닝1교히는 콘 
포브의 이야기듬 듬이보자 먼서 이떤 섯노 닌명하지 않，'. 브러닌 것 
이 없는 상태가 있다 혜시오노스의 카오스외 아낙시만브로스의 아퍼] 
이돈이 이 상티]이다 다읍。로 。l 원시겨 동일 상태로부미 닌이의 A 
정응 통해 온 냉 건 습의 반대되는 짝듬이 등장한나 이갓듬F 공간 
의 니] η 분， 즉 분의 하늠과 냉한 대 /1 ， 건주한 영과 습한 ''I나라는 
니] 영역으무 분화띤나 허]시 9 루스나 아녁시반드쿠스1-1 왼추싱대에시 
분리든 통해 이만 분화기 이두어지기는 ，，]찬기지이디 셋애보 벤니] 
되는 것듬은 서보 uB 칙히기도 하고 검합하기도 한디 히니기 융성히여 
다른 것 g 지매하다기 다시 빈매의 것이 융성히여 디른 것g 지 uB히 
뉴 섯이 영원히 반넉된다 이런 헌상은 게정의 면회나 선제의 운농， 
사이있는 것틀의 탄생괴 쥬S 등에서 획 ~l년디 
1~) 호메로스 『일다1아스 1 15. JK,)-94 
1.3) F. 1\1 Conford, PrincipÎum SarJÍenúae, Oxford 1952, 159~증 이하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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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화와 학문 사이의 닌겁파 연속은 주장하는 두 입장은 버네트와 
판포느의 경우에서 보이고서 베금낭은 콘포느의 입장에 연속하여 불 
g 을 재기한디 듀 사이기 콘포드기 주장0-1 듯이 그링게 연속석인 것 
으무 파악될 수 있디면 딛 사이의 치이 L 무엇인7]" 무엇이 칠학을 
이진의 선화와 구분히여 칠학이게 히-L기‘) 마 L 것이 그의 물g 이디 
디시 그의 이야기를 들이멍사내 
웬사저 단일기제로부미 1Jι1 이) 의한 반대되는 것닐의 생성 반대노1 
뉴 것닐의 응임없는 투쟁파 견합， 변회의 같없는 순환이 ι)는 이오q아 
학파 ~-;í"-실명의 기본 틀은 산회의 ←「조외 차이가 없。며 그닐의 작 
엮。1 만 본질직으우 신화의 언어를 츄너 추싱직인 언어우 1내꾼 깃뿐이 
라는 깃이 폭꾸드의 주징이나 15) 이렌 콘￥드의 생각? 후1 려직 사고 
와 철악의 출빌점에 관해 적니"h=- 빙시에 진환점응 만듬있나 델래두 
/‘에서의 ?억혁의 출띤이 갑시 ι럽고 • 1 Ö;I; 요~1이 없는 계시와 기적처 
럼 이야기되던 방식에서 빗어니 선화와 척핵 사이에 연속성 g 요려는 
시도듬이 이어섰다 선화와 힘희 시아의 이린 연속성이 인지되고서 둘 
사이의 판거)에 대한 문읍은 시)로운 형티)등 띄게 되였다 칩학에서 살 
아있는 산회껴 요소가 이떤 섯이냐듬 년이서 칩학저 작업음 。l선의 
산회외 ←테 6]-;=- 새로운 요소논 무엇인가가 문읍의 선1선。로 등장했 
으며， 이 둑 사이의 인속싱에P 플7하고 철학응 철학이케 하는 갓꺼 
무엣인;1 라는 을유의 대답이 추7결 필8./1 생시 '11 되있나 아응라 
14) 、 e1πmL， 잎의 책 녕4"여 이하 참조 
1:5 1 벤니]되는 것듬의 누쟁은 해라휴레이노/‘에서는 Polemos보 TI".펴되고 에폐도 
콕레，_에서는 .:\eikos보 세념화되머 이낙시만도보λ에서는 우징으h띠liki8보 
퓨꾀년마 빈ll]되는 것듬의 상호/1용괴 통익은 해시오도λ에서 Eros보 까혜 
되뉴데 엠페노닐레스에서뉴 Philia로 나다닌다 컨퍼」는 헤시오노스의 순환 
의 아이디이노 밀래도스 학파에 그대로 나다닌다는 점음 지거했다 새해가 
그녕k ? f노 다시 치읍。로 돌아가며 본래의 동일파 회합용 찾는다 아낙 
시만드쿠스의 아페이룬F 시작으무시의 원려일 뿐 아니라 절시지워지고 7 
분띤 세계의 총칙점이 /1투 하나 archc우시 Cl!)('iron -,0 무한하며 마르지 않 
는 영원한 원천으우 모든 깃이 」곳에시 시작하고 」깃에우 퀴판하는 시간 
공낀상의 윈흰이디 컨펴도 앞으1 책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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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의 성 셔이 구잇이머 7 은휴꾀 한계 「라고 「것으1 피 상이 어띤 것 
엔지가 핍 깨 물유으우 먼저졌나 
간포니노 이 문지)등 몽랐닌 섯은 분톤 아니다 그는 칠학이 한 일 
은 산회의 합4회ι] 이 말한다 l Fì) 그런데 합4회란 ?엇인가? 그애 따 
다1;:[ 이뉴 번서 문지)의 명요한 제기디l는 틴습음 띤다 신회는 문재의 
해결이 아니라 」에 대한 이야시이나 신화는 신이나 왕이 앨런의 행 
위를 통해 「갱렁응 내리는 과정응 이야 /1한나 문제는 제가꾀 직이 없 
는 채우 이미 해~되어 있나 」러나 」리스에시 폴라스등의 받진과 
마꺼] 애~-，9_ 징치형태기 숭리히면서 왕의 기역은 쇠피해 샀으머 이윷 
L'.l 영령의 산출지와 시끼으1 징소지는 시라져 샀디 l'i l 고]수와의 싸 3 
에서 승리보 상정화되었던 통치지 원의 선화적 위엽괴 우주적 펴상으l 
f조 사이의 연걷은 더 이상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자연의 질서와 
J1 1 비럼， 끼?， 션동파 샅은 기후현상이 왕의 기능파 독립거인 것이 
되 1;:[서 그것닐은 더 이상 비로 그삿듬음 기술해 온 신회의 언이로뉴 
이해하끼 어려운 깃이 디어 갔나 」깃등3 이제 물유거리가 되있으 
며 이 몽유등F 콩개직 논의의 대싱이 디있q 제시각] 문게무시 ?시 
자인철학/↓등의 논의 주제를 행싱했던 깃-，0_- 11~_Ç 우주 질시의 받생。l 
q 기후피상의 섣L성이라는 품응플이었디 이렇게 헤서 척학지듣이 이 
숭적 원듣고1부터 시끼의 주재지 지리픈 넘기반세 되었으머， 이-~~-에 명 
이 제공댔던 g인한 펴상g 션벙할 이곤g 민듬어 내는 91g 떠맡셰 
되있나 
잎의 서술애서 베르당은 선화적인 사연 서술무부터 분리되L 파정 
을 콘포드기 밀히 L 압랴화의 개닝을 싱헤 션벙한디 압랴화란 콘포 
드기 밀히 L 것처럼 문재의 멍딘화디 문제의 병딘화란 ?선 문제기 
운세노사 분명한 헝내노 세시되는 것을 만한나 여시시 선회외 천혁 
이 우선 분명히 구분핀나 선회는 운자 l대노 이야시이나 선이나 
왕이 능싱하고 마노 l가 능싱하면시 운세는 해소띤나 운세F 해견 
하는 자노 능싱하는 선이나 왕괴 안께 문세는 분명히 개념회되어 세 
시되시도 전에 이미 해소되는 깃이나 매브닝은 이런 운세해견의 빙 
식은 왕이나 선의 시익이 희미해져 까띤시 더 이싱 타냥하지 않게 
](i) 간포L 잎의 책 ， 1K7-K-~ 참조 
17) Homeros ‘ α1}ι selα 19, 109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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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았디jJ_ 밀한디 그리jJ_ 이링게 기억이 희미히게 되 L 현상은 세무 
운 정지형태의 등장파 함깨 진행되디 세무운 정지형태기 왕의 기억 
을 너 이상 크게 필}I.6] 시 않은 것으무 낀든디 그리jJ_ 왕이 시마진 
곳에서 민저 히1걸되이야 하 문재무 부상히L 것이 우 주석 현상이디 
왕의 위엽괴 선의 주자연직인 힘에 의해 해견되던 자연헨싱이 더 이 
싱 l 힘에 의해 해견되는 깃이 아니게 도]~i시 새노운 섣멍이 펀요 
하게 되고 이 섣명의 역합을 새노 맞고 나션 이 E이 천혁자튼이라는 
깃이나 사게신의 변회외 김븐 세임한 자연현싱으노부터 예걱하시 어 
려운 폭우나 한밤， 혹시외 혹한 능이 더 이싱 선괴 왕의 뛰어난 힘으 
노는 성명되시 어려운 깃으노 분마되시 시식한나 함미회의 괴성이란 
임닌 먼시 이같은 분화의 과정이다 아울라 이딘 분화와 힘께 디옥 
↑-1 1 3하111 문제가 제기뇌딘 이렇새 제가된 문제는 디 이상 이선의 초 
인간적인 능역은 지닌 손새를 통해 설1덩뇌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 
E 다시 초능벽 91에 미분화된 셰 F 협뇌어 있닌 요인늘이 분화뇌어 
새념화뇌는 파정이기노 하다 다시 베E낭의 닫은 늘어보지 1 R) 
해시오도λ에서 움리적 섣재이면서 S시에 시적 ~l 휘이기도 했던 
Gaia, OlU"<1l10S, Pontos틀이 지녔던 11]녀적 애미]성은 콘포도가 믿히 
싸 밀레토스의 자연칠학자닐애거)는 완선히 사니l신 섯은 아니니l 해노 
개념저。로 휠씬 ι명한 것이 뇌었다 칠학자듬의 새로운 점은 이 신 
껴인 힘듬이 엄밀히 ， 1 정되 -l/_ 추상껴 캐넘듬음 동해 개념회되였다는 
점이나 이갓듬F 더 이싱 인걱직인 낌으우 자신응 듬어 내지 않으매， 
」깃등의 작용F 확정뀐 몽리식 결과우 헌정되고 」 결과는 엘따직이 
고 추싱식인 싱걱응 시니 '11 디있q 흙이나 플응 멜러]두스의 철학/뉴즘 
은 낀소히커니 도거센 것으보 상징하고 과시은 g 여 추상L성시화 댔디 
도거센 것은 뚜십께 마이라는 기능g 통해 규징되며 이 섣재든 규정 
히는미 시화적 인꺼화는 디 이상 픽요하지 않세 되였디 우주든 사승 
한 힘파 살아있케 하늑 힘은 웅일한 수준에서 활농하며 "1 가 땅음 젓 
케 하 -l/_ 판이 젓은 잉음 말다g、이 ? 다1 의 일상 경핍파 같은 망식。로 
작§ 한다 기원이 되는 섯은 그섯의 신"1겨 힘음 벗이 111ι] 이 일상의 
평버힘응 갖게 띤나 이래시 멜러]두스악파 사라등의 세계는 신으우 가 
181 νernant， 간은 젝， .3 '18쪽 이히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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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깃이지만 동시에 와진히 자인직연 깃이시두 하게 되있나 
최초의 사연칠학사 그룹이었던 민페r;::_스 학파의 경 ? 사연의 선멍 
에서 선적인 9 인을 완진히 떨져 버린 것은 이니시만 벗 기시 전애 
서 성t멍한 변화기 이야기될 수 있디 L 것이 베므당의 시적이디 개념 
적인 성병함으무 9 약될 수 있을 이 변화L 강너 구체적으무 1) 신 
적인 것들의 힘이 너욱 언만히게 규정되 "1 이 언민함은 추상석인 기 
술어~ 통해 확보띤나 2) . I 브의 식용이 인격직인 것으도시까 아니 
라 확정핀 딛고마직 견괴노 이야시핀나 따라시 l 싱격이 얻반직이게 
되고， 농일한 경우에 공히 직용되는 생격의 깃으도 식용이 f싱회되 
어 시술핀나 나시 만해 고유명사노 퓨엔되고 섣명되던 자연현싱이 
이세는 보통맹사 f싱명사~ 통해 퓨엔되고 l에 따라 고유명사에 
부직핀 인격적 힘의 후팡이 사라지게 핀 깃이나 사내에 대한 시술직 
접근파 휘께 이린 미인격화의 추세가 강화된다 이런 추세는 다원논 
지늘 특히 웬지논에 이금랴 접정에 이금새 뇌는데 다시 베E낭의 받 
은늘어 보지 
웬지은지듬으] 이곤꾀 디 북 어 선괴 ~l 7，1- -g 포함한 우주의 노든 것듬 
이 낄정직으/ 것으보 해석되고 괴거와의 난석은 완꺼한 것이 되었디 
지연적이지 않은 것으보 어띤 것도 심재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머， 지연 
은 이재 그 신회겨 얘킹에서 벗이나 그 운행파 f조가 문음의 대상。 
로 등장하 -l/_ 이성거인 도톤의 대상이 된다 자연이이늑 의미의 
Ilhy、lS는 삶의 힘이 이 움꺼임이며 이 말의 웅사형인 phyein이1I '만능 
1'1'와 ‘생겨나게 하나↑라는 두 의미가 렘께 혼휘되어 쓰이는 한， 시원 
과 단생 」리고 생싱의 섣맹 F 싱직 결후1응 산화직 이미시무 11~-하 
는 깃이q 이런 경우 생싱응 이해힌냐는 깃꺼 아버지 」리고 어머니 
픈 찾는 익이 되머 1 속!，l_.픈 찾아 올라기 는 익이 된디 _----，_2.1 니 아오q 
이의 척혁지듬어)게는 수상적 ~l 것으보 이해펀 지연으1 윈소듬은 디 이 
상 시탐듬이 검흔히는 양식으보 검합되지는 않는디 181 우주은은 띠라 
서 서술연이의 댄회 쁜 아나이 생기의 내§에서 비뀌게 된다 거)치 。l
이지는 품생의 꺼1보듣 기술하늑 섯이 아니니l 슨시16뚜 섯듬의 f성의 
191 콘포드， 악의 젝， 180-1 진조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 
éfl랴득 세시한디 역시은 이야기히는 것으i부터 심재히는 것듬의 섞 
층구조등 듬이 내는 시스댐용 이야기한다 생성파 면회듬 이야기하늑 
일은 이 생성 댄회하뉴 섯듬음 념이 그것으} 얘후에 놓여 있뉴 안정되 
,f. 영치껴야며， 농일한 섯용 창뉴 얼로 바뀐다 。l외 더불이 자연이 
라는 개념꺼 신화우?터 년1 있던 g 인등응 하냐 하1-1 벗어 던시게 되 
고 "]판직인 단7와 김두의 대싱이 띤나 우주의 변화를 션「갱하시 위 
해 동뭄의 셈이나 시물의 /냉정에 /]대시비나는 일싱의 정교힌 /]슴식 
구소불틀이 게공히는 노댁듬이 채택된다 ?1?] 이 Aλ보 만든 것 g 이 
해히는 방식은 지연품g 이해히는 것꾀는 천연 다브머 「것g 이해히 
는네 초지연적인 것 g 상징할 픽요기 없다 기계의 f 등은 품진으1 영 
~-7-i -+조에 의해 실명되며 자신의 이해듬 념이서뉴 생명겨 힘」냐 같 
은 것이] 기댄 필요가 없다 2m 사문음 생성시키뉴 질저。로 상반되는 
힘뇨 사이의 투쟁이니1는 신회껴 캐념은 아낙시메네스에서 권소듬의 
/]계직 7분작~I으무 대치꾀나 자인의 영어 F 너욱 정확하게 헌정도l 
며 이깃이 일단 /]계직인 깃으우 개닙화디면시 세계는 점자 신직인 
g ←틀응 싱 설하기] 뀐q 이와 동시에 운동의 /]원이 무엣인시의 문제 
가 제기되는네 이낙시고라ι에서 보는 바와 간이 선적인 휘은 nous보 
시 자인의 외 η 에시 자인응 움직이고 주절하는 힘으우 1-1타난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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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지논지늘의 이논과 디딘어 신파 인간은 포휘한 우주의 틴는 것 
들이 승/징적인 것으무 해서’되게 되었디L 밀은 이것들이 사연석’인 
것을 싱헤 이히1되디 L 것을 뜻한디 ‘사연석’인 것을 싱헤 해서되jJ_ 이 
히1되디 L 것은 초사연적인 이떤 힘의 상정 없이 그것의 기진이 이헤 
되디 L 것을 밀히이 그 운행파 구주기 물g 의 대상으무 둥장히jJ_ 이 
성적인 r;::_둔의 대상이 되디L 것을 의미한디 시싱 사연석이미 L 밀이 
곧 초사연석인 것의 배재를 함축허시L 않L디 이L 초사연적인 것이 
구분핀 이후의 임이며 ?자연직인 깃이 자연직인 것괴 미분회띤 채노 
자연 개념 내에 낚아있는 깅우가 업마E 지 까능하나 따라시 자연직이 
란 만이 ?자연직인 것이 배세핀 의미에시 사용띤나는 것은 l 운행 
~O) 기술의 P 댄음 사 g 한다는 섯이 바로 합이껴 사유듬 의미하 -l/_ 정신껴 면환 
응 뜻하는 깃꺼 아니나 산화P 식 F즌 "1퀴， 균형잠시 등의 시i직 모냄응 사 
용하나 이는 어떤 종규의 활동이냐 /]τ응 요헨하/] 위해 사용띤나 휘리식 
사유에시는 이깃이 활동이나 /]능의 n현응 범어 」깃의 7주와 작동시제의 
섣L성 g 시도한다 B. Snell, 앞으1 젝， 225쪽 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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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구주기‘ 공공석으구 접난 기능히iL 그것애 관헤 공유되 물음이 제 
기될 수 있디는 것을 뜻한디 ‘이성석 TE둔’의 대상이 되디는 것은 rE 
문 당시사들이 공유한 수 있;L 기준이 선정되디-는 것을 의미히 l 이 이 
기준 이례서 그 운행파 구주기 신명되는 것을 이른디 
배브닝이 여가시 만하고 있는 ‘심정직’이란 만븐 바보 꽁꽁직으보 
섭근 가능하여 이싱직 보론의 대싱이 되는 깃을 의미한다 이성직 보 
묻의 대싱이 판나는 깃븐 [깃의 참‘ 기짓 여부가 이성을 풍해 비핀 
적으보 테(드되고 캠보된 수 있다는 깃을 의미한나 우며의 띤싱직 
깅헌 대싱이 대지l보 김각을 통해 접근 가능한 만감 ‘심정직’이란 김 
각을 통해 접근 가능하나고 활 수 있을 것이다 1러나 미세한 깃이 
나 거내한 것능이 바로 간각에 주어지논 것이 아닌 만큼 실정적인 
것이 F두 간각적인 것이라? 이야기될 휩요뉴 없다 디유이 이같은 
과정유 통해 획인뇌논 것은 ，'.체적인 감각에 임회적 c 로 주어지는 
것이라까 보가 어집다‘ 베금낭이 지적하.17 있듯이 그것은 그같은 임 
회성유 념어 1만복뇌논 것이며， 이린 임회적인 것은 넘어서논 ·인정뇌 
Y , 영속적이며 ， 동임힌 것’에 내한 획인작업이다 생성과 빈화를 이 
야기하는 경우에 ç_ 주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성 변화에 일회석으 
무- -T이지七 것이 이니마 그 일회적인 것을 닙이 빈복되L 것이마 iL 
한 수 있다 자연현상의 헤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무 인니늠 기계적 
인 것들이 모넬이 되L 것y_ 일회적이iL 예측 불기능한 신의 뜻으무 
부려 예측가능히 iL 따피서 산병 기능한 것애 던 의 이행으컨 이헤될 
수 있디 우주와 사연의 운행이 싣정성의 r;: t대 위에서 신명되디 L 것 
븐 이런 점에시 공공직 접근 시능한 것으보 운세사 표현되고 [ 운 
세에 대한 대닦이 역사 .;;-적인 보론을 통해 비펀직으보 겪보되고 터l 
(드되는 괴정을 기친다는 깃을 의미한나 자연에 펜해 이런 괴성을 
기친 언멍이 지니는 타당에의 요구란 예측불시능한 추자연직 힘에시 
비봇되는 공{에 근기한 깃이 아니라 베(드되어 타당한이 입증판 
깃이 지니는 기역할 수 없는 힘에 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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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금냥은 이어서 신화에서 등장하는 초지연적인 것과 이오니아 학 
파나 피타딘라스 학파 등에서 사용하는 추상적 새념이 보이는 것은 
념이서 L 것을 이야기하니 동일한 것일 수 없디L 전을 이야기한디 
그의 밀 을 들이 댐 사 21) 
이요니아 지땅의 이딘 지적 혁 L성으1 시기에 나따라 이태리 남부지역 
에서는 이떤 점에서 이오니아의 그섯」니누 대 "1뇌는 지거 운농이 일이 
난다 파다， r.이스 학파의 그섯은 종이거 섹재듬 띠 , 1. 있뉴데 서)꺼1의 
단일성보다뉴 합일될 ↑「 없뉴 이권성음 강조한다 인간의 신체외늑 다 
든 영혼이 있나는 겸이 깅 주되는데 신직인 존재가 우주릎 이끌 듯이 
영혼꺼 신제를 지배한나 영혼F 공간식이지 않으매_l깃의 활동F 
어떤 콩간싱의 물질직 운동응 진제하시 않는나 선식인 낌과 인결디어 
영휴은 인정한 조낀 이래서는 선적인 것;;;- 01히)할 수 있으며， 선제와 
검합된 상~--g 빗어내 지 R은 획늑할 수 있디 요이는 지연으1 uB 후에 
는 보이지 않는 7미내 디 꺼되고1 비 9!ι럽고 감수어친 심재기 았으 
며 。l 것은 칠학자가 꺼1사를 동해 파악학 7 있다 일견하기애 이섯은 
이오니아의 합ι]거 사， 1.에서 퇴보인 섯。로 보이나 반P시 그런 섯은 
아니다 자신의 1; 거에 맞노톡 신회겨 사유의 f조듬 취하， 1. 있。나， 
피타고라스의 사유는 이미 신화직 사유를 띠난 깃이q 자인에 관힌 
「잉사직 이원룬꺼 자얀에 관한 이러 레밸인 선 자인， 사란응 분「잉히 
7분하기] 했으며 이는 휘리직 사유의 진제주건이라 힐 수 있q 산화 
에서는 。1 영역듬이 휴S 되어 있으며 척희이 이 영역듣g 분L성히 구 
분한으보씨 상호 구벽괴 L성요화 꾀징이 친댐되고 새벽 111 꺼듬의 선세 
한 분절화가 이주어진나 
_----，_2.1 니 지연 g 난순한 현상 수끼으보 이까어 니1 연 것은 지연세계의 
생성이 신회의 생성파 괴게 다듬 비 없이 연간의 지껴 능력。로 접듀 
하 -l/_ 독해하는 섯。l 물가능하다뉴 점이였다 자연음 년이서 있는 신정 
한 슨씨등 탐f하며 했닌 칠학자뇨의 작엽은 신회의 초자연저인 섯」냐 
211 νern8nt 까은 젝， .350쪽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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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듀 과계기 없었다 「것은 꺼연 디른 범주에 속히는 것으보 이수 
히 추상저인 이떤 섯이었다잉J 종이애서 신의 이야기가 신4의 핵심 
음 듬이 내뉴 것。로 그섯의 신정한 지식A 실세의 딩델이이 1선 합ι] 
껴 사유애서는 그 반대다 산회관 이 경 ? 신정한 지식이나 그 대상의 
이미지일 뿐아매， 블띄의 영원한 존재가 게공하는 모델의 모맹뭉일 뿐 
이나 선화는 」래시 」녘듯한 미유의 영어과 인결도l 매 과학식 시시의 
확설힘과 대 "1 ，<1 q 휘리식 사유가 신화의 헝시응 가지고 있나 하너라 
도 석재히는 것으1 영역에서 모델괴 이미지의 분녕한 구분은 선흐F득 
난순한 영상의 수;으보 셔'01 시키는 인이 된디 ~31 심세보 이태라 남 
난으1 액러]이에서 횡 S 댔던 피르1매니，11λ득 비콧한 액러]이 학피에서 
댄회 s]든 감기세계를 년이서 있다 -l/_ 실정되는 실세의 개넘은 항시 자 
기 농일저이 -l/_ 본변하늑 삿。로 감각세꺼)의 응임없뉴 댄회외 불안정 
성애 매 "1뇌뉴 섯이었다 이 실씨는 바로 합4 저 사유 자제의 원비가 
되고 않의 싱귀 ;1응싱의 두r~가 되매 연간의 밤이 만안에게 시간응 
넘어시 적니까응힌 깃이 되 /1 위힌 주건이 꾀나 이에 비추어 신화직 
연 세계에시 나바냐는 제따 세겨]이해는 너 이싱 이미지 。1싱의 지우1 
픈 가지기 어려 3 것이 되고 민디 이오니이 핵피에서 짙징적인 컷의 
요구기 ，，;-박에서부터 지연 세념에서 식매적인 것의 추구보 특성지어 
진디띤 엠레이 학피의 피르1매니네(에서 잃의 기능성에 정위한 존재 
의 개념은 자연음 년이서는 새로운 「준애서의 절대저인 섯의 실정。 
로 나아갔다 ,'. 한 수 있겠다 ，'.대 그비스에 서 합비거 사유는 이오니 
아겨 선웅」냐 。l태 ι]겨 선동 사이의 매립A 신장용 지니며 신선한다 
이 두 맹양의 r~ 귀되는 점에P 블7하고 두 사유의 진동 모두가 신화 
직 λ}유무애터의 결정직얀 다!절응 1;1.0 1준냐는 겸꺼 ?인됩 필 g 가 없 
q 이훈 희탐철학사의 진진F 둑 사이의 변증법직 싱 ?γ작용의 결과쿠 
영 수 있는네 이 격괴기 도라우는 7능은 이후 서양 척핵시 천체의 
진진응 결정하고 」 쉐투를 놓는 싱걱의 깃이라고 힐 수 있나 
5 
베금낭의 시소의 논의를 띠라 기소된 초기 희탑사상의 추이는 신 
화의 지언이해와 새로운 지적 운동P로서의 철학에서의 지언이해가 
~~) Plaμm ， l ì"maiα、 :2 ~J 이 하 참조 
2.3) 위의 젝， 간은 자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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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떤 전에서 연속되iI_ 이떤 점에서 명확한 단절-g 받이는지를 드1:'1 
내 준디 이 파정에서 니더난 초기 회란칠학의 두 경헝:을 베르냥은 
각기 싣정석(positivist) 시유 와 추상석(abstract) 시 유마七 개닝으믿 묶 
이 추iI_ 있디 전사기 ?리의 경힘세계에서 모든 초사연적인 것을 추 
빙하고 문며직 현싱을 선적인 것괴 연견하는 선회적 경향의 기부에 
시 특정지어 친다면 후자의 전통븐 심재개녁에시 J깃에 선회가 부 
여했더 1견회의 능픽을 벗겨 냄으보써 반대되는 것의 통일이라는 fl 
회 적 이미 지듀 배격하고 동얻싱의 워며라는 벅주직 /1술이 전재의 
원미가 되도독 하는 사유의 운동이라고 이야시활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다칸 사유의 추이듬 심정직 사유외 추싱직 사유의 생싱괴 
발션 c 로 보는 베듀낭의 이던 지낀은 통상적 c로 받아듭여지논 것이 
며 편!지노 이같은 분뮤의 건션힘에 내해 늬세 반내힐 것이 없다， 그 
러나 우리가 이 닝에 ‘?내 그리즈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이라는 
제목유 뷰었은 때 ·실정적’이라뉴 개념븐 통해 이야기하려 힌 것은 
이렇시l 통상적 c 로 받아늘여지논 제한펀 의미보다는 좀디 획내펀 의 
미에서었다‘ 베닫냥이 ‘추상적’ 사유라 특정지었띤 사유까지를 포휘하 
는 것이 ·심정석 ‘ 이ê-1는 개념을 당해 포괄될 수 있으1'1 이는 희람 시 
유를 념이 서양 시상 전체를 늑정짓는 기꾼 성걱의 것이이는 것이 
?랴의 추장이디 
이갚은 입장이 정딩화될 수 있기 위헤서 L 싣정성이마는 개념에 
데한 개략석 윤곽을 그려는 일이 필}I_한 것이디 여기서 필사기 시 용 
하七 실정성이관 일단 너딩성(validity)의 한 형태c.l-_il_ 한 수 있는데 
이 한게규정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띤 다시 E}당성이라는 개념의 석 
멍이 펀요할 것이다 타당성이란 전핵 분야의 깅우 얻만 논리핵에시 
사용되는 개념이나 놈변에 대해 라당성 여부가 이야기되는네 :-t-묻의 
견묻이 전세보부터 정당하게 도춤흰 수 있는 경우 이 놈변이 E}당하 
다고 이야시판다 놈며핵에서의 이런 용볍 이외에 타당성 개념 사용 
의 또 나른 예가 볍의 깅우에시 세시된 수 있다 타냥한 볍(valid 
law)이런 1'.속역이 있는 1입이라논 의미와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논 
1 재) 
법이ê.1 는 의미를 모두 가진 수 있디 영이믿 valid 1av.;ê.}iL 한 때에 
는 실정범이괴는 의미무 이헤한 수 있디 두 경 ?- 모두 구속려을 기 
시서니 흑-은 구속력에 대한 9구를 기진다는 전에서 동일하디 잎의 
경 ?-는 추둔이 정해진 규칙을 따랐으l 이 그에서 옳iL 따를 수밖에 없 
다는 점에시 구족적이며 후자의 깅우 현재 시행되는 볍으노. 지키지 
않을 깅우 닫며직 싱세펙으노 집행판다는 의미이다 
이김은 타낭성과 구족펙을 지니는 것은 문~론 놈1건이나 볍에만 한 
정되지 않는나 예꺼대 사펴의 펜습도 사회구성원에 얀성한 구속팩을 
지니며 ]런 한에시 구속팍 있는 규벅이며. 심정직 규벅이다 언어공 
농재의 언어 규직. 한 분회단위의 믿유λ11 거|‘ 한 샤족 내에시 부 ]iL의 
만 등 에측가능한 잊정한 힘이나 영향역은 가지논 틴는 것늘이 가빈 
적이기논 하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 "속역은 가지며 띠→라서 타당하 
거나 타당생에의 요 ，"를 지니논 것늘이라? 힐 수 있다 영어의 
valìdilY나 vaJíd런 년어논 라틴어의 valcrc에서 파생된 년어로 valcrc논 
힘유 가지다， 강역하다， 효역이 있다， 영향역 있다논 등의 의미를 가 
진다‘ 이에 해당하논 독잊어의 gcltcn, Gcltung 같은 개념의 경우 위 
에 이야기한 사→항이 잘 드1:' 1난디j 한 수 있디~ 단순히 물랴석 힘이 
이니마 니륜의 나딩성을 갖추었디→七 암묵의 합의니 이헤가 있을 때 
Ge1tung을 기 진디 iL 한 수 있디 
실정성이 나딩성의 한 형태ê.1는 것은 실정성 역시 구속력을 기시 
는 것으무서 이 구속력이 듀정한 방식으무 추구뭔 형태를 밀한디 
pOSltlVlty 또는 간은 뿌려의 -8 볍이 개념들이 석정 되이 온 분야L 크 
게 핵분‘ 좋교， 볍의 영역이다 핵분 영역에시는 19세기 .H: 링(의 꽁 
드가 심증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후보 이 개념이 사용되시 시식 
했으며， 20세시 듀어 꽁트외 약간 나른 빙향에시 논리집중수의가 싱 
당한 영향팩을 행사했다 볍직 심정성의 개념은 시양운회의 또 다른 
뿌마인 /1독교 사싱괴 넘→셉히 연견되어 헝싱판 깃이다 19세시 이후 
의 집정성 개념에 괜한 놈의는 대지l보 이 누 영역을 숭심으보 친행 
되나 두 영역에서 실정생 개념 사이의 내적 연관에 관헌 논의는 거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으j 형성 l :í l 
의 없七 띤이디 이는 싣정성 개념이 서양 문화의 헥심 석 측면을 드 
1:' 1내는 것임에 y_ 불구히_jI_ 이직 개닌 내 용의 학문석- 철학적 내 용이l 
관한 충분한 논의기 이루이시지 않았음을 의미한디 이 논문의 기꾼 
입장은 베므냥이 추상적 사→유피_jI_ 벙벙했던 측면까지기 서양석 싣정 
성 개념의 핵을 이룬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볍직 영역에시의 심정성 
놈의듀 ￥-관하는 심정싱 개념은 위에 이야시한 v뼈re 개념의 보대 
위에시 의미있게 구싱 가능하나 이런 F관직 의미에서의 심정성 개 
념븐 특정 친술괴 관련하여 ‘ f 견괴에 관해 책임을 죄 수 있는 행내 
의 구속펙과 반1::시 어띠 어띠하다는 의미에서 시능한 한 펀연직 타 
당싱을 추구해 유 시양분회의 특성을 F러내는 깃이 흰 깃이나 이 
냥에 이어지는 임떤의 낱늘은 이린 맥곽에서 씌어지논 것 6 로 이해 
필 수 있겠다， 
